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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명자료
 2019년 10월 9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과 과장 손한모(054-912-0432), 사무관 정충식(0433) / 제공일: 10월 9일(총 2매)

파주 돼지 사체는 시료채취가 불가능할 만큼 
부패가 심하여 방역조치 후 매몰 처리한 것임

[뉴시스 10.8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]

○ 파주시 군 시설에서 발견된 돼지(멧돼지가 아닌 새끼돼지)는

부패가 심해 시료 채취를 할 수 없었고, 소독 조치 후에 이동

하여 매몰처리 하였습니다.

○ 10월 8일자 뉴시스 <ASF 첫 확진 날 파주 군사시설 발견된

돼지 그대로 묻었다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주요 언론 보도내용

ㅇ 파주시는 군 관계자 통보로 발견한 돼지 사체를 현장에

급파된 검역본부 관계자에게 알렸고, 검역본부 관계자는 육안

으로 확인한 뒤 파주 연다산동 발생농장에서 매몰하도록 했음

ㅇ 검역본부에서는 돼지 사체가 많이 훼손된 것으로 보여 정밀

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된다고 지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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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

□ 검역본부 관계자는 파주시 관계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돼지

사체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, 시료채취를 요청하였으나

부패가 심해 시료채취를 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.

ㅇ 9.18일 배를 타고 접근해 수거했던 돼지 사체는 형태가 제대로

유지되지 않을 정도로 부패가 심해 수거과정에서 망, 거적 등을

활용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ㅇ 파주 연다산동 발생농장에서 돼지 사체를 확인한 가축방역관은

부패가 심했기에 매몰 처리하였습니다.

□ 검역본부 관계자의 요청과 방역조치를 위해 파주시는 별도의

소독차량을 투입해 주변을 철저히 소독하였으며, 방역조치 후

살처분 매몰 현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.

ㅇ 발생농장의 살처분 매몰 현장에 도착해서도 사체를 직접 수거

한 사람들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철저한 방역

관리 하에서 돼지 사체를 운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.


